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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경영인은 부하직원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용을 실천합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실수가 아니고 순수한 실수이면 넓은 도량으로 이해를 하는 경영인이 훌륭한 경영입니다. 


옛날 송나라에 한치 라는 영의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정직했고 도량이 넓어서 모든 분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았고 삼세대의 황제 밑에서 정승을 지냈습니다. 그가 주로 아랫 사람들에게 준 교훈은 “적은 모든 일을 참을 줄 알아야 성실한 인품을 가를 수가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야전 사령관으로 군대를 통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룻 밤에 그는 중요한 편지를 쓰기 위하여 촛불에 불을 부친 후 사병을 시켜소 촛불을 들고 있도록 했습니다. 오랫 동안 편지를 쓰는 한치 장군의 옆에서 촛불을 들고 있던 사병은 지루하기도 하고 주의력을 잃어서 촛불을 모르는 사이에 기우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녹은 촛물이 주루루 흘러서 한치 장군의 머리에 떨어졌고 머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뜨거운 촛물이 머리에 떠러졌고 장군의 머리에 불이 붙었으니 큰 벌을 받을 줄 알고 사병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한치 장군은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수건으로 머리에 붙은 불을 끄고 흘러내린 촛물을 씻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교 한사람이 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치 장군은 그 장교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아까 촛불을 들고 있던 사병에게 다시 촛불을 주게. 그는 이미 교훈을 얻었으니 이제 촛불을 잘 들고 있을 것일세. 그리고 부탁인데 그 사병을 벌하지 말게.” 그 말이 전해지자 모든 장병은 한치 장군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치장군이 아주 귀한 비취 술잔을 두개 선물로 받았습니다. 절대로 거저 선물을 받지 않는 한치 장군은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을 주고 그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에는 명주포를 식탁에 씨우고 그 위에 두잔의 비취 술잔을 놓고 손님에게 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하인이 시중을 들다가 식탁포에 걸려 너머지면서 그 비취 술잔을 땅에 떠러 뜨렸고 그 잔은 산산히 깨져버렸습니다. 그 귀중한 잔을 깨뜨린 하인은 머리를 땅에 대고 중벌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있던 모든 장병은 벼락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두려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치 장군은  미소를 지으면서 손님과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존폐는 자연법칙에 의하여 죄우되는 법이로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니라. 너는 고의로 이 술잔을 깬 것이 아니니 잘못을 저질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고 그 하인을 관대히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아니면 업체의 간부로서 동료나 부하직원들의 실수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고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없는 실수는 관대히 그리고 넓은 도량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물론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행위는 그 고의성을 의심할 수도 있고 정신해이를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넓게 보아주려고 해도 우리는 모두 인간인지라 순수한 실수도 관대히 넘기기가 어려울 때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일곱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실한 사람이라면 실수를 하여 상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질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할 것입니다. 야단을 치지 않더라도 그는 이미 자기의 마음 속에서 징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경영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한치와 같은 관용과 넓은 도량으로 경영을 하면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끝

